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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새가족이 왔을 때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소그룹이 있다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잘 정착하는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윌로크릭 교회의 설립멤버이자 현재 게이트웨이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버크 목사는 포스트모던 세대를 섬기기 위해 우리의 소그룹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은혜가 필요하다

고든 맥도날드는 “세상도 교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집을 짓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딱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립 얀시도 그의 책에서 “불교의 팔정도, 힌두교의 업보교리, 유대교의 언약, 모슬렘의 경전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을 제시할 뿐이다.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즉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본다면 아마 교회와 은혜를 연관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율법과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포스트모던 세대를 향해 우리의 소그룹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할 시기입니다. 

2. ‘우리 VS 그들’ 이라는 대결구도에서 벗어나라

교회에 새로 온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소그룹에서 처음 받는 느낌이 “나는 네 편이야”라는 용납 대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우리 대 그들” 이라는 대결구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소그룹 모임 중에서도 별 생각없이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늘 기억해야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새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교회와 소그룹의 분위기를 먼저 만난다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과 동일하다’는 용납의 메시지를 받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3.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픔은 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슬픈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기도문에서 “주님, 한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받아 줄 수 있는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만 깊은 마음의 상처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피상적인 나눔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모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용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없는 평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4. 용납이지 동의가 아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할 때 위험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받아주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납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나 행위까지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받아준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도 봐주고 죄악도 눈감아 준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받아 준다고 해서 그들의 선택, 신념,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성가대로 지원한 한 자매가 동거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 부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일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받아 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단계 ‘하지만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로 가기 위한 용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그룹 지도자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은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용납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용납과 성숙의 두 바퀴가 아름답게 맞물려 가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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